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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tract

This paper estimated how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od selection preferences, daily physical activities, and food pur-
chasing patterns of consumers affect the consumer choice to buy coffee and tea by analyzing the Consumer Panel data
in 2014 using Multinomial logit model.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factors such as age, income, employ-
ment status, and educational level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upon the impact analysis of consumers’ demo-
graphic characteristics. Second, the study showed that the first group of consumers drinking less coffee and tea had the
highest interest in health, followed by the third group drinking less coffee and more tea, the second group more coffee
and less tea, and the fourth group more coffee and tea. In addition, it was also found that the fourth group’s pattern
to purchase more coffee and tea could be explained by consumers’ food consumption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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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농촌진흥청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는 소비자 패널자료를 보

면, 2010년 704가구가 1년간 소비한 총 커피 구매금액은 33,558

천원으로 나타났고, 같은 가구의 2014년 커피 구매금액은 

28,706천원으로 14.4%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같은 

기간에 곡물차 소비량은 3,302천원에서 4,055천원으로 22.8% 

정도 증가하였고, 과실차 소비량은 2,196천원에서 3,809천원

으로 73.4% 정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녹차 

소비량은 3,595천원에서 2,402천원으로 33.2% 정도 감소한 것

으로 조사되었다. 최근들어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

대되어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커피의 소비량은 줄고, 탄수화

물이나 비타민이 함유된 곡물차나 과실차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커피의 강한 자극에 익숙한 소비자 

기호가 곡물차나 과실차에 비해 당분이 전혀 없는 녹차를 소

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녹차수요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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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홍보와 마케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건강에 대

한 관심으로 차 소비량이 증가하는 것은 긍정적인 현상으로 

판단되고, 이런 시점에서 소비자가 커피와 차를 선택하는 원

인을 규명한다면, 차 산업 관계자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

공하고, 마케팅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이다. 

지금까지 커피와 차 소비를 분석한 국⋅내외 연구를 보면, 

이금초롱(2004)은 인구통계학적 변수와 라이프스타일 변수가 

녹차음용율과 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연구결

과 인구통계학적 특성 중 성별, 학력, 직업에 따라 녹차음용율

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라이프스타일 변

수 중 식생활, 문화생활, 매체이용, 성격유형 변수에 따라 녹

차음용율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희 

외(2010)는 차 소비자가 구매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선택속성 

요인을 규명하고, 이러한 차 소비자의 선택속성에 따라 인구

학적 특성과 차 소비행동 특성에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

하였다. 김경희 외(2011)는 녹차구매 동기의 건강적 동기가 만

족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정(+)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통해 녹차구매가 심리적 안

정과 스트레스 해소, 갈증해소 및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동기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오염곤 외(2012)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이 커피소비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연구결과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은 건

강추구, 외식추구, 맛 추구, 계획구매, 편리성 추구 라이프스타

일로 분류되었으며, 소비자의 커피 소비행동은 식생활 라이프

스타일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영선 외

(2012)는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을 건강추구형, 미각추구형, 편

의추구형, 경제추구형, 유행추구형, 안전추구형으로 분류하여,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녹차 소비행태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녹차선택 속성과 인구통계

적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녹차 소비 행동

은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부분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

다. 정자영(2013)은 사람들이 커피를 소비하는 동기를 웰빙적 

동기, 기분전환 동기, 사회적 동기, 습관적 동기, 정서적 동기로 

5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인구통계적 특성을 통제하고, 커피

소비동기가 소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커피와 차 소비와 관련된 해외연구를 보면, Leviton (1994)

은 커피와 질병에 관한 연구를 하였고, 그의 연구결과를 보면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 소비량이 많고, 비타

민과 채소, 식이 섬유와 같은 건강식품을 적게 소비하는 것으

로 나타나, 건강증진을 위한 행동과 반대의 행동을 하는 것으

로 분석하였다. Steptoe & Wardle(1999)은 그 날의 기분과 커피

와 차 소비와의 관계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 남자의 경우 과중

한 업무로 인한 불안감을 느낄 때 커피를 많이 마시고, 여자의 

경우 친근한 분위기의 직장에서 커피보다는 차를 더 많이 마

시는 것으로 나타났다. Grigg(2002)는 커피와 차의 소비패턴을 

연구한 결과, 커피 소피량은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하였

고, 차 소비량은 소득과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

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예전에는 커피와 차의 소비는 종교적 

영향이 컸지만, 현재는 많이 약해진 상태이고, 건강에 대한 악

영향의 두려움이 커피 소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커피와 차 소비를 분석한 기존 연구들은 소비자의 인구통

계적 변수와 라이프스타일 변수를 이용하여 커피와 차 소비

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독립적으로 추정한 연구가 이루어졌

으나, 소비자의 선호에 따른 커피와 차의 선택에 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소비자는 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뿐

만 아니라 소비자 기호나 건강에 대한 관심, 식료품 구매패턴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커피와 차를 선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적 특성 및 식료품에 대한 기호와 선호, 

일상에서의 신체활동, 식료품 소비패턴을 고려하여 소비자의 

커피와 차의 선택요인을 추정하고, 커피와 차를 선택하는 소

비자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

다. 제Ⅱ장은 분석에 사용된 자료와 분석모형에 대해 논의하

고, 제Ⅲ장은 추정결과를 해석하며, 제Ⅳ장은 분석결과를 요

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한다. 

2. 자료 및 분석방법

2.1. 자료

커피는 카페인이 높고, 미각적으로 강한 자극을 주는 서구

적인 식품이고, 이에반해 차는 카페인 함량이 낮고, 구수한 맛

이 가미된 우리나라 전통적인 식품으로 분류된다. 커피를 많

이 구매하는 소비자와 차를 많이 구매하는 소비자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그와같은 구매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커피

와 차의 구매결정의 원인에는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뿐만 아니라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도, 식습관, 생활습관, 
식료품 구매패턴 등의 다양한 차이가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식품 선택과 관

련된 소비자 선호, 일상에서의 신체활동, 식료품 구매패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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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커피와 차의 구매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하고자 한다. 

소비자의 커피와 차에 대한 구매 데이터는 농촌진흥청의 

소비자 패널 2014년 자료를 이용하였다. 소비자 패널은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732가구를 대상으로 식료품비 지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리한 자료로 소비자의 식료품 지출의 

구매품목과 가격, 수량 및 구매처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된다. 
식품구매 자료에 곡류, 야채, 과일, 육류, 수산물, 유제품, 가공

식품 등 품목 종류별로 구매정보가 기록되어 있고, 가공식품 

자료에서 커피와 차에 대한 구매금액을 추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가구의 인구통계적 특성도 제시되어 있어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커피와 차의 구매패턴의 분

석이 가능하고, 2014년 패널 가구를 대상으로 식생활 라이프스

타일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도 수록되어 있어 소비자의 선호

가 커피와 차의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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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비자의 1년간 커피와 차 구매금액

자료: 농촌진흥청 소비자 패널(2014)

<그림 1>을 보면, 소비자가 1년간 구매한 커피와 차의 총 

구매금액이 점선으로 표시된 좌표평면상에 나타난다. 좌표상

에서 제1사분면은 커피를 4만 오천원 이상 구매하고, 차를 3만
원 이상 구매하는 그룹으로 분류하고, 제2사분면은 커피를 4

만 오천원 이상 구매하고, 차를 3만원 이하 구매하는 그룹으

로 분류되고, 제3사분면은 커피를 4만 오천원 이하 구매하고, 
차를 3만원 이하 구매하는 그룹으로 분류하고, 제4사분면은 

커피를 4만 오천원 이하 구매하고, 차를 3만원 이상 구매하는 

그룹으로 분류된다. 위와같은 좌표평면상에 커피와 차를 구

매하는 양의 차이에 따른 소비자 분류는 <표 1>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구분 커피 小 커피 多
차 小 소소비 그룹 커피선호 그룹

차 多 차선호 그룹 다소비 그룹

<표 1> 커피와 차 구매금액에 따른 소비자 분류

소소비 그룹은 커피와 차를 적게 소비하는 그룹, 커피선호 

그룹은 커피를 많이 소비하고, 차를 적게 소비하는 그룹, 차선

호 그룹은 커피를 적게 소비하고, 차를 많이 소비하는 그룹, 
다소비 그룹은 커피와 차를 많이 소비하는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커피와 차의 구매금액에 따른 네 그룹의 

소비자 분류를 통해 소비자의 커피와 차에 대한 선호도를 알 

수 있다. 소소비 그룹은 커피와 차에 대한 선호도가 낮고, 커

피선호 그룹은 커피에 대한 소비편향이 높고, 차선호 그룹은 

차에 대한 소비편향이 높으며, 다소비 그룹은 커피와 차에 대

한 선호도가 높은 가구로 분류된다. 이처럼 커피와 차의 소비

패턴이 다른 이유는 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에 따른 소비자 

선호의 차이와 음식의 맛과 건강식품에 대한 선호의 차이, 식
료품 소비패턴의 차이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다음에서는 네 그룹 소비자의 인구통계 변수와 

식료품 구매금액 및 식생활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설문조사 

응답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 소비자의 커피와 차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2>에 네 그룹 소비자의 기초통계량을 나타내었다. 소
소비 그룹의 연간 커피 구매금액은 15,393원, 차 구매금액은 

6,646원으로 조사되었고, 커피선호 그룹은 커피 89,508원, 차 

8,937원, 차선호 그룹은 커피 18,719원, 차 66,653원, 다소비 그

룹은 커피 97,264원, 차 50,102원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연령별 커피와 차의 구매금액을 보면, 차선호 그룹

은 50대에서 60대 연령의 소비자의 구성비율이 48% 정도로 

나타나, 다른 그룹보다 고연령 계층의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차를 선호하는 한국 사회의 고연령 계층

의 기호가 잘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커피선호 그룹은 

소소비 그룹과 모든 연령층에서 유사한 비중을 나타내었고, 

다소비 그룹은 30대 연령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소소비 그룹에 속한 소비자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32만원, 
커피선호 그룹은 451만원, 차선호 그룹은 485만원, 다소비 그

룹은 530만원으로 나타났다. 소소비 그룹에 속한 가구가 커피

와 차를 적게 소비하는 원인으로 가구소득이 낮은 것도 설명

이 가능한 결과로 여겨진다. 마찬가지로 다소비 그룹에 속한 

가구가 커피와 차를 많이 소비하는 이유로 소득이 높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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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소소비 그룹 커피선호 그룹 차선호 그룹 다소비 그룹

커피 구매액1) 15,393원 89,508원 18,719원 97,264원

차 구매액2) 6,646원 8,937원 66,653원 50,102원

연령

30대 16% 16% 2% 25%

40대 42% 42% 50% 43%

50대 33% 36% 35% 30%

60대 9% 6% 13% 2%

가구소득 432만원 451만원 485만원 530만원

가족수 3.6명 3.7명 3.5명 3.9명

전업
주부

전업 48% 44% 70% 43%

취업 52% 56% 30% 57%

교육
수준

중졸 12% 4% 11% 4%

고졸 52% 65% 52% 45%

대졸 36% 31% 37% 51%

채소 구매액 525천원 565천원 639천원 623천원

과일 구매액 685천원 717천원 838천원 918천원

유제품 구매액 252천원 244천원 320천원 323천원

곡류 구매액 298천원 356천원 316천원 365천원

육류 구매액 1,341천원 1,447천원 1,609천원 1,758천원

수산물 구매액 619천원 667천원 822천원 827천원

가공식품 구매액 2,155천원 2,626천원 3,369천원 3,720천원

식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을 주로 고려한다 5.45 4.77 6.07 4.87

나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피하는 편이다 5.24 5.02 5.44 4.77

나는 단 음식을 피하는 편이다 6.04 5.92 6.51 5.40

나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 편이다 5.56 5.23 5.21 5.38

일주일 적어도 세 번 정도 운동을 한다 4.91 4.63 4.47 4.44

관측수 400 203 47 53

자료: 소비자 패널(2014)

<표 2> 네 그룹 소비자의 기초통계량

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실제로 가구소득이 커피와 차의 소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차후 3장에서 여러 통제변수를 포함한 

실증분석에서 결과가 밝혀질 것이다.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커피와 차의 구매결정을 보면, 차선호 그룹에서 전업주부의 

구성비율이 70%로 높게 나타나, 시간적으로 더 여유가 있는 

전업주부가 인스턴트 커피보다는 건강한 이미지의 차를 선호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주부는 커피선호 그룹과 다소비 

그룹에서 전업주부보다 구성비율이 높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커피와 차의 구매금액을 보면, 커피선호 

그룹에서 고졸인 여성주부의 구성비율이 65%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다소비 그룹에서는 대졸인 여성주부의 구성비율이 

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소소비 그룹과 차선호 그룹은 여

성주부의 학력 구성비율이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네 그

룹 소비자의 식료품 구매패턴을 보면, 소소비 그룹 소비자는 

유제품을 제외한 전 품목에서 구매금액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반해 다소비 그룹 소비자는 채소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식료품 구매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

선호 그룹 소비자는 곡류를 제외한 전 품목에서 식료품 구매

금액이 커피선호 그룹 소비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같은 소비자의 식료품 소비패턴은 커피와 차의 선택에 영

향을 줄 수 있고, 자세한 분석결과는 3장의 실증분석에서 상

세히 설명할 것이다. 
네 그룹 소비자의 식품 선택시 고려하는 요인과 운동에 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Likert 7점 척도를 이용하여 1=‘매

1) 커피와 핫초코 구매액을 합한 금액임
2) 곡물차, 과실차, 녹차 구매액을 합한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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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아니다’에서 7=‘매우 그렇다’의 범주에서 응답점수를 측정

하였다. 이들 문항은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과 건강한 생

활의 실천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결과를 

보면, 커피선호 그룹 소비자는 식료품 구매시 안전성을 고려

한다는 문항에 대해 점수가 가장 낮았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

과 단음식을 피하는 문항에서도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

를통해 커피선호 그룹 소비자는 식품 소비를 할 때, 미각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 문항에서도 낮은 점수를 나타내, 이같은 사실을 잘 뒷받

침한다고 볼 수 있다. 차선호 그룹 소비자는 안전성과 칼로리

가 높은 음식 및 단음식에 관한 질문에서 커피선호 그룹 소비

자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커피를 많이 소비하

는 그룹보다는 차를 소비하는 그룹이 건강한 식품을 선호하

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운동에 관한 설문에서는 

커피선호 그룹 소비자에 비해 차선호 그룹 소비자의 응답점

수가 낮게 나타났다. 소소비 그룹 소비자는 건강에 관한 5가
지 항목에서 모두 커피선호 그룹 소비자보다 높은 점수를 나

타내어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소비 그룹 소비자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 

식습관에서 커피선호 그룹과 차선호 그룹 소비자보다 점수가 

조금 높았을 뿐,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습관에 관한 설문에서 

대부분 낮은 점수로 응답하였다. 이상과 같은 소비자의 상품

소비와 관계된 여러 변수들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커피와 차

의 구매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모형을 

설계하면, 아래와 같다.

인구통계적
특성

식료품
소비패턴

소소비 커피선호

차선호 다소비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그림 2> 연구모형

2.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짓 모형으로 소비자의 커피와 차의 

선택확률을 추정하였다. 다항로짓 모형은 선택의 종류가 둘 

이상이면서 선택의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 주로 사

용하고, 종속변수가 세 가지 선택범주인 다항로짓 모형은 아

래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3가지 선택범주 중 하나를 선택하는 다항로짓 모형은 독립

적으로 3개의 확률을 모두 추정할 수 없고, 하나의 선택범주

를 기준 또는 참조집단으로 설정한 후, 비교집단과의 선택확

률을 계산한다. 첫 번째 선택범주를 기준범주로 설정하면, 
=0 및 =0으로 정해지므로, 앞의 3가지 선택범주에 대한 확

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정치들을 얻게 된다.

(2)  


  
 



(3)  


  
 


 

(4)  


  
 


 

식 (2), (3), (4)로 표시된 확률을 모두 더할 경우, 각 선택범

주들은 배반사건이므로 그 합은 1이 된다. 식(3)과 (4)를 식(2)

로 나누고, 로그를 취하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다항 로짓 모형을 세 가지 선택범주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

에 적용하려면, 아래와 같이 두 개의 방정식으로 추정이 가능

하다. 

(5) ln
   

(6) ln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하여 인구통계적 특

성과 소비자 선호 및 식생활 패턴의 차이가 커피와 차의 소비

패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한다. 설명변수는 연령, 가

구소득, 가족수, 주부의 취업상태, 교육수준의 인구통계적 변

수와 소비자 선호, 식료품 소비지출액 등을 사용하였다. 종속

변수는 소소비 그룹 여부(소소비 그룹=1, 커피선호 그룹=0), 

차선호 그룹 여부(차선호 그룹=1, 커피선호 그룹=0), 다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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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여부(다소비 그룹=1, 커피선호 그룹=0)이며, 커피선호 

그룹을 기준변수로 사용하였고, 그 모형은 아래와 같다. 

(7) log커피선호
소소비

     

(8) log커피선호
차선호

     

(9) log커피선호
다소비

     

3. 분석결과

<표 3>은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한 커피와 차 소비의 선

택요인에 관한 추정결과이다. 커피선호 그룹을 기준집단

으로 하여 인구통계적 특성의 차이가 네 집단의 선택확률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1)은 커피선호 그룹과 

소소비 그룹을 분석한 결과이다. 대부분 변수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고, 교육수준이 고졸인 여성

의 가구에 비해 중졸이하와 대졸이상 여성의 가구가 소소

비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았다. 곧, 고졸인 여성의 가구가 

커피선호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형

(2)는 차선호 그룹과 기준집단인 커피선호 그룹을 분석한 

결과이다. 30대 이하 여성의 가구에 비해 40대 ~ 60대 여성

의 가구가 차선호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고연령 계층에서 자극적인 커피보다는 구수한 

맛이 가미된 차를 선호하는 한국 사회의 식생활 소비패턴

이 잘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취업주부에 비해 전업

주부가 차선호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전업

주부가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건강식품을 선호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모형(3)은 다소비 그룹과 기준집단인 커피선호 그룹을 분

석한 결과이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커피선호 그룹보다는 

다소비 그룹의 소비패턴을 나타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소득이 증가하면 커피와 차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소

득이 감소하면 커피와 차의 수요는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

아 커피와 차는 일종의 사치재로 분류할 수 있다. 고졸인 여성

의 가구에 비해 대졸이상 여성의 가구가 커피와 차를 많이 소

비하는 다소비 그룹의 소비패턴을 보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변수
모형(1)
소소비=1

커피선호=0

모형(2)
차선호=1

커피선호=0

모형(3)
다소비=1

커피선호=0

연령
(30대이하)

　 　 　

40대 0.097 2.318** -0.370

　 (0.262) (1.050) (0.422)

50대 -0.100 1.983* -0.516

　 (0.290) (1.082) (0.485)

60대이상 0.075 2.480** -1.189

　 (0.457) (1.191) (1.148)

가구소득 -0.194 0.158 0.900**

　 (0.204) (0.383) (0.393)

가족수 -0.087 -0.195 0.0199

　 (0.093) (0.185) (0.163)

전업주부 0.168 1.130*** -0.080

　 (0.180) (0.360) (0.321)

교육(고졸) 　 　 　

중졸이하 1.198*** 1.044 0.728

　 (0.421) (0.660) (0.852)

대졸이상 0.371* 0.401 0.649*

　 (0.198) (0.374) (0.341)

상수항 1.857 -4.632* -6.816***

　 (1.209) (2.468) (2.400)

관측수 701 701 701

log-likelihood -708.7 -708.7 -708.7

*** p<0.01, ** p<0.05, * p<0.1

<표 3> 커피와 차 소비의 선택요인 추정결과

나타났다. 대졸 여성이 고졸 여성에 비해 커피와 차를 적게 

소비하거나 동시에 많이 소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대졸 

여성이 고졸 여성에 비해 극단적인 소비 편향성을 나타낼 확

률이 낮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이 커피와 차의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연령과 소득, 전업주부 여부, 교육수준 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음에서는 소비자

의 건강한 식생활과 신체활동에 관한 질문과 응답을 통해 나

타난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피와 차의 구매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4>의 모형(1) ~ 모형(3)은 소비자의 건강한 라이프스타

일이 커피와 차 소비의 선택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결

과이다. 라이프스타일 분석은 인구통계적 요인의 분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식품 구매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고려하거

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즉 소비자 기호나 선호, 가치관 

등이 식품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우선 식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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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모형(1)
소소비=1

커피선호=0

모형(2)
차선호=1

커피선호=0

모형(3)
다소비=1

커피선호=0

연령, 가구소득, 전업주부, 
교육수준 포함

- - -

식품을 구매할 때 안전성을 
주로 고려한다

0.024***
(0.008)

0.036***
(0.013)

0.006
(0.014)

상수항
1.561
(1.216)

-5.026**
(2.487)

-6.862***
(2.407)

관측수 701 701 701

log-likelihood -702.4 -702.4 -702.4

연령, 가구소득, 전업주부, 
교육수준 포함

- - -

나는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피하는 편이다

0.136*
(0.0715)

0.218
(0.146)

-0.132
(0.118)

상수항
1.192
(1.306)

-5.324**
(2.629)

-5.671**
(2.560)

관측수 639 639 639

log-likelihood -640.7 -640.7 -640.7

연령, 가구소득, 전업주부, 
교육수준 포함

- - -

나는 단 음식을 피하는 
편이다

0.0501
(0.0549)

0.226*
(0.120)

-0.153*
(0.0909)

상수항
1.454
(1.311)

-5.637**
(2.640)

-5.414**
(2.564)

관측수 638 638 638

log-likelihood -639.8 -639.8 -639.8

연령, 가구소득, 전업주부, 
교육수준 포함

- - -

나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 
편이다

0.202***
(0.0711)

0.00485
(0.127)

0.0449
(0.125)

상수항
0.676
(1.322)

-4.463*
(2.612)

-6.292**
(2.572)

관측수 638 638 638

log-likelihood -639.7 -639.7 -639.7

연령, 가구소득, 전업주부, 
교육수준 포함

- - -

일주일 적어도 세 번 정도 
운동을 한다

0.149**
(0.0722)

-0.199
(0.149)

-0.104
(0.135)

상수항
0.876
(1.348)

-20.47
(608.7)

-8.077***
(2.696)

관측수 583 583 583

log-likelihood -574.2 -574.2 -574.2

*** p<0.01, ** p<0.05, * p<0.1

<표 4> 소비자 선호를 포함한 커피와 차 소비의 선택요인 추정결과

구매할 때 안전성을 고려하는 정도를 보면, 소비자가 안전성

을 높게 고려할수록 커피선호 그룹보다는 차선호 그룹과 소

소비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에 대한 

안전은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커피를 많이 구매하는 

소비자는 차를 많이 마시는 소비자나 커피를 적게 마시는 소

비자보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결과이다. 

다음으로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피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커피선호 그룹보다는 소소비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다는 결

과를 보였고, 또한 단 음식을 피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차선호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결과는 

커피선호 그룹 소비자는 차선호 그룹 소비자나 소소비 그룹 

소비자보다 칼로리가 높은 음식과 단 음식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곧 커피를 즐겨 마시는 소비자는 건강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낮고, 오히려 미각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소비

자라고 볼 수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그리고 다음의 문항에서 

식습관이 음식을 골고루 먹는 편일수록 커피선호 그룹보다는 

소소비 그룹에 속할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곧 커피

선호 그룹 소비자는 편식을 할 확률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같은 사실은 커피를 많이 마시는 소비자가 미각적인 부분

을 중시한다는 앞의 추론을 잘 뒷받침해주는 결과로 여겨진

다. 소소비 그룹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다른 그룹과의 선택확

률을 분석한 결과3)에서는 소소비 그룹이 커피선호 그룹과 차

선호 그룹보다 음식을 골고루 먹는 정도가 더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곧 커피나 차를 편중해서 많이 소비하는 커피선호 그

룹과 차선호 그룹 소비자는 소소비 그룹 소비자에 비해 편식

하는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편식을 하는 소

비자가 상품 소비에 있어서도 특정 상품을 편중해 많이 소비

한다는 연구결과로 식습관과 상품 소비의 연계성을 밝힌 주

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하는 정도를 측정해 건

강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실제로 건강을 위한 신체활동을 

실천하고, 노력하고 있는지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소소비 

그룹은 커피선호 그룹에 비해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소소비 그룹 

소비자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실천적 노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차선호 그룹 소비자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실천적 

노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커피선호 그룹 소비자는 건강

에 대한 관심과 실천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이

를 통해 차선호 그룹 소비자는 일상생활에서 운동에 관한 노

력은 부족하지만, 건강한 식품의 소비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

3) 구분 2그룹=1, 1그룹=0 3그룹=1, 1그룹=0 4그룹=1, 1그룹=0

나는 음식을 골고루 먹는 편이다
  - 0.199***

(0.071)
 -0.213*
(0.120)

-0.146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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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욕구가 있는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소비 그룹 소비자는 커피선호 그룹 소비자에 비해 단 음

식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를 보였고, 다른 문항에서는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다소비 그룹 소비자는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커피선호 그룹 소비자와 같이 건

강에 대한 관심과 실천적 노력이 부족한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고, 오히려 커피선호 그룹 소비자보다 단 음식을 더 선호하

는 것으로 보아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피선호 그룹 소비자보

다 더 낮을 수도 있다. 따라서 다소비 그룹 소비자는 라이프스

타일 분석으로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이유는 건강에 대한 인

식과 관심 부족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차를 많이 소비하는 

이유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앞서 라이프스타일 분석에서 차

선호 그룹 소비자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이유로 차를 많

이 소비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낮

은 다소비 그룹 소비자가 차를 많이 소비하는 것을 라이프스

타일 분석으로 설명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

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소비자의 식료품 소비패턴이 커피와 

차의 구매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라이프스타일 분석

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해명하고자 한다. 
<표 5>은 식료품 지출액의 차이에 따른 커피와 차의 소비

패턴을 분석한 결과이다. 다소비 그룹은 커피선호 그룹과 비

교해 곡류를 제외하고, 채소, 과일, 유제품, 육류, 수산물, 가공

식품 등 전 품목의 식품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식료품 지출액을 가족수로 나눈 1인당 식료품 지출액임을 

감안할 때, 다소비 그룹 소비자는 커피선호 그룹 소비자에 비

해 식료품 소비량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네 

그룹 소비자의 인구통계 자료에서 다소비 그룹 소비자는 젊

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고, 가구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같은 사실은 다소비 그룹 소비자가 식료품에 대한 구매욕

구와 구매력이 높아서 식료품 지출액이 많고, 또한 커피와 차

도 동시에 많이 소비한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소소비 그룹 

소비자는 커피선호 그룹 소비자와 비교해 곡류, 육류, 수산물, 

가공식품을 더 적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

은 소소비 그룹 소비자의 식료품을 적게 소비하는 소비성향

이 커피와 차의 소량 구매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

다. 차선호 그룹 소비자는 커피선호 그룹 소비자와 비교해 유

제품, 육류, 가공식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차선호 그룹 소비자는 커피

를 구매하기 보다는 유제품 관련 식료품을 더 선호한다는 것

구분
모형(1)
소소비=1

커피선호=0

모형(2)
차선호=1

커피선호=0

모형(3)
다소비=1

커피선호=0

연령, 가구소득, 전업주부, 
교육수준 포함

- - -

채소구매액
-0.187
(0.143)

0.269
(0.287)

0.549**
(0.270)

상수항
3.970*
(2.027)

-7.755*
(4.165)

-13.28***
(4.018)

log-likelihood -703.3 -703.3 -703.3

연령, 가구소득, 전업주부, 
교육수준 포함

- - -

과일 구매액
-0.131
(0.132)

0.273
(0.279)

0.517**
(0.262)

상수항
3.224*
(1.841)

-7.599*
(3.919)

-12.45***
(3.786)

log-likelihood -704.3 -704.3 -704.3

연령, 가구소득, 전업주부, 
교육수준 포함

- - -

유제품 구매액
0.105
(0.104)

0.528**
(0.214)

0.460**
(0.209)

상수항
0.725
(1.582)

-10.04***
(3.367)

-11.41***
(3.242)

log-likelihood -702.5 -702.5 -702.5

연령, 가구소득, 전업주부, 
교육수준 포함

- - -

곡류 구매액
-0.163*
(0.0943)

-0.0981
(0.185)

0.209
(0.187)

상수항
3.605**
(1.551)

-3.540
(3.128)

-8.843***
(3.101)

log-likelihood -703.2 -703.2 -703.2

연령, 가구소득, 전업주부, 
교육수준 포함

- - -

육류 구매액
-0.346*
(0.182)

0.732*
(0.382)

0.670*
(0.346)

상수항
5.956**
(2.487)

-13.38**
(5.260)

-14.80***
(4.809)

log-likelihood -699.6 -699.6 -699.6

연령, 가구소득, 전업주부, 
교육수준 포함

- - -

수산물 구매액
-0.238*
(0.139)

0.377
(0.274)

0.719***
(0.274)

상수항
4.568**
(2.007)

-9.012**
(4.065)

-15.24***
(4.070)

log-likelihood -699.3 -699.3 -699.3

연령, 가구소득, 전업주부, 
교육수준 포함

- - -

가공식품 구매액
-0.807***
(0.179)

1.028***
(0.363)

1.312***
(0.350)

상수항
12.24***
(2.620)

-18.10***
(5.414)

-24.21***
(5.317)

관측수 701 701 701

log-likelihood -672.0 -672.0 -672.0

*** p<0.01, ** p<0.05, * p<0.1

<표 5> 식료품 지출액을 포함한 커피와 차 소비의 선택요인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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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고, 또한 건강을 위해 육류를 더 소비하고, 가공식

품 구매금액이 높은 것도 커피를 구매하기 보다는 건강과 관

련된 차 관련 식품을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도 차선호 그룹 소비자는 커피선호 그룹 소비자에 비해 건강

과 관련된 야채, 과일, 수산물 구매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을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

과에 알 수 있듯이 소비자의 식료품 소비패턴은 커피와 차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다소비 그룹 소비자의 커피

와 차의 다량 구매패턴도 소비자의 식료품 소비패턴으로 설

명이 가능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의 인구통계적 특성과 식품 선택과 

관련된 소비자 선호, 일상생활에서의 신체활동, 식료품 구매패

턴이 소비자의 커피와 차의 구매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소비자 패널 2014년 자료를 이용하여 다항로

짓 모형으로 추정하였다. 그 결과는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커피선호 그룹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인구통계적 특

성의 차이가 네 집단의 선택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고, 그 결과 교육수준이 중졸이하와 대졸이상 여성의 가구에 

비해 고졸인 여성의 가구가 소소비 그룹보다는 커피선호 그

룹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졸인 여성의 

가구에 비해 대졸이상 여성의 가구가 커피선호 그룹보다는 

다소비 그룹의 소비패턴을 보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같이 교육수준과 관계된 커피와 차의 소비패턴을 보

면, 대졸 여성이 고졸 여성에 비해 커피와 차를 적게 소비하거

나 동시에 많이 소비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대졸 여성이 

고졸 여성에 비해 극단적인 소비 편향성을 나타낼 확률이 낮

은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30대 이하 여성의 가구

에 비해 40대 ~ 60대 여성의 가구가 커피선호 그룹보다는 차

선호 그룹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것은 고연령 

계층에서 자극적인 커피보다는 구수한 맛이 가미된 차를 선

호하는 한국 사회의 식생활 소비패턴이 잘 반영된 결과로 판

단된다. 또한 취업주부에 비해 전업주부가 차선호 그룹에 속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취업주부에 

비해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전업주부가 인스턴트 식품보다는 

건강식품을 선호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소비자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이 커피와 차 소비의 

선택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고, 그 결과 소소비 그룹 

소비자는 건강에 관한 5가지 질문 중 4가지 질문에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 커피선호 그룹 소비자에 비해 건강을 고려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선호 그룹 소비자는 

5가지 질문 중 2가지 질문에서 커피선호 그룹 소비자에 비해 

건강을 고려하는 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소소비 그

룹 소비자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실천적 노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차선호 그룹 소비자가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실천

적 노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커피선호 그룹 소비자는 건

강에 대한 관심과 실천적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류되었다. 
다소비 그룹 소비자는 커피선호 그룹 소비자에 비해 단 음식

을 더 선호한다는 결과를 보여,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피선호 

그룹 소비자보다 더 낮은 그룹으로 분류되었다. 
셋째, 식료품 지출액의 차이에 따른 커피와 차의 소비패턴

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 다소비 그룹은 커피선호 그룹과 비교

해 곡류를 제외한 전 품목의 식품을 더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소비 그룹 소비자는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고, 

소득이 높은 가구들로 구성되어 식료품에 대한 구매욕구와 

구매력이 높아서 식료품 지출액이 많고, 또한 커피와 차도 동

시에 많이 소비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소소비 그룹 소비

자는 커피선호 그룹 소비자와 비교해 곡류, 육류, 수산물, 가

공식품을 더 적게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소비 그룹 소비

자의 식료품을 적게 소비하는 소비성향이 커피와 차의 소량 

구매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차선호 그룹 소비자

는 커피선호 그룹 소비자와 비교해 유제품, 육류, 가공식품을 

더 많이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와 같은 건강과 관련된 

식료품을 더 구매하는 소비패턴은 커피보다는 차를 더 구매

하는 소비패턴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자의 식료품 소비패턴은 커피와 차의 구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커피와 차 소비를 각각 독립적으로 

추정한 것에서 나아가 커피와 차의 선택요인을 동시에 분석

하여 커피와 차를 선택하는 소비자 특성을 규명하였고, 이러

한 결과는 차 산업 관계자들이 소비자 특성을 고려한 판촉 및 

할인행사에서 중요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과실차, 곡물차, 녹차의 구매금액을 합하

여 차 구매금액으로 사용한 점을 들 수 있다. 같은 차류에 속

하지만 과실차, 곡물차, 녹차는 영양소와 당분 등 성분 함유량

이 다르고, 그에 따른 맛의 차이가 있어 소비자 선호에 따라 

구매결정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녹차를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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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구의 샘플수가 많이 부족하여 세 종류의 차 구매금액을 

합하여 사용하였지만, 향후에는 이들 세 종류의 차를 분류하

여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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